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이처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지역의 중심에 있습

니다.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의 장점을 살려 간다면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원합니다.

교역 위주의 일회적인 교류가 아니라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상호협력의

수준을 높여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경제∙통상, 자원,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되

도록 한국부터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이면 이주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민 1만 5천여명도 양국관계 발전의 다리

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서울에서 각하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울도 부에노

스아이레스만큼 아름답고 시민들은 활기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남을 위해

박수 한 번 청하겠습니다. 

귀빈 여러분,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아르헨티나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우리 양국간

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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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키르츠네르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내외와 일행에 대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매우 아

름답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빛나는 역사와 수준 높은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각하께서 취임한 지난해 아르헨티나 경제는 8% 이상 성장하면서 빠르게 회복

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추진해 온 빈곤타파와 부패척결, 과거사 청산 등의 개

혁정책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남미대륙의 역내 통합을 선

도하는 가운데 아시아∙유럽 국가들과도 교류∙협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아르헨티나 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각하께서

즐겨하셨던농구와축구가아테네올림픽에서우승한데대해서도축하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동북아는 세계 GDP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날로 늘어가

고 있습니다. 남미 또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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